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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 동정

회식 자리에서 농담으로 “회사 그만두겠

다.”고 했다가 회사가 실제로 퇴직 발령을 낸

다면 효력이 있을까요? 2심에서 무효라는 판

결이 나왔지만, 1심에서는 퇴직 발령이 정당

하다고 했던 사건입니다. 무심코 내뱉은 한마

디가 법률상으로 큰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

명심해야겠습니다.

최고 엘리트 유튜버로 불리는 이가 있다. 

뻣뻣한 자세로 미리 준비한 원고를 달달 외

우는 듯한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이지만, 그

의 이력을 알고 나면 신뢰가 생긴다. 그는 

2006~2012년 대법관을 지낸 박일환(68) 법

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다. 작년 12월부터 

유튜브 채널 차산 선생 법률상식을 운영하고 

있다.

실생활에 밀접한 판례나 법률 제도를 쉽게 

설명해주는 3분 남짓 영상을 일주일에 1~2

개씩 올리고 있다. 축구 동호회에서 상대방

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

할 수 있는지,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이 책임

을 져야 하는지 같은 주제를 판례를 통해 설

명한다. 구독자는 3만8000명에 육박하고, 인

기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넘는다. 젊은 법

조인, 로스쿨생들에게 특히 인기다.

유튜버가 된 계기는 딸의 권유였다. 법률 

분야를 아버지만큼 확실히 알고 쉽게 설명해

줄 사람이 있겠느냐"고 했다. 박 전 대법관은 

그때부터 집에서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끼우

고 그 앞에 앉아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'차산 

선생'이 됐다. 차산(此山)은 그의 조부가 붙

여준 호다.

딸이 편집을 돕지만 모든 촬영을 박 전 대

법관 혼자서 한다. 그는 “처음엔 해상도 설정

하는 법도 모르고, 주변 소음 차단은 생각도 

못해서 3분짜리 영상 하나도 몇 번씩 다시 

찍었다.”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

했다.

영상 제작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가장 

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주제 선정이다. 

35년 법관 생활을 회상하고 각종 법학 참고

서를 뒤져 최신 판례를 공부하면서 실생활에 

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찾는다. 그는 원고 쓰

고 촬영하는 건 1시간이면 되지만, 주제를 고

르는 데 일주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.

-‘차산선생 법률상식’ 박일환 변호사

-구독 3만8000명, 젊은층에 인기… 판례 공부해 주제 선정·촬영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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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전 대법관의 영상은 35세 미만 시청자의 

비중이 절반에 달한다. “잘 배우고 갑니다. 대

법관님 귀여워요.” 같은 댓글들이 달린다. 덕

분에 댓글 청정구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. 판

사들도 사석에서는 다들 이웃집 아저씨, 아

줌마인데 귀엽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다고 했

다.

앞으로 젊은 법조인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

만들고 싶다고 했다. 그는 혼자 앉아서 딱딱

하게 원고를 읽는 것보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제

시하고 답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 법조인의 생

각을 공유해보고 싶다고 했다. 법조인을 희망

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. 

“돈이나 사회적 지위만 보고 법조인이 되겠다

고 생각하지 말고, 자신의 적성을 진지하게 고

려하길 바랍니다.”

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그는 유

튜브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법 규범 

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오

랫동안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. “가

지고 있는 레퍼토리가 다 떨어지면 걱정이지

만, 판례는 계속 나오고 제 경험들도 있으니 

오래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.”

(출처/조선일보)


